
오리온 제주용암수의 소용량(330㎖)

제품이 출시돼 틈새시장을 겨냥한다.

23일 오리온에 따르면 이 제품은

작은 용량으로 외출, 여행, 운동할

때의 휴대성이 용이하다는 것이 특

징이다. 또한 회의 등 작은 용량을

선호하는 상황에도 적합한 제품이다.

이 제품은 구글 플레이, 애플 앱스

토어 등에서 오리온 제주용암수 애

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거나 홈페이

지를 통해 530㎖, 2L 제품 등과 함께

주문할 수 있고 전화로도 가능하다.

제주용암수는 뼈 건강에 도움이

되는 칼슘 62㎎/L, 나트륨 배출로

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에 도움을

주는 칼륨 22㎎/L, 신경과 근육 기

능 유지에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 9㎎

/L 등이 고루 담겨 있다. 백금탁기자

지난해 제주지역 가구당 가계대출이

6406만원으로 전국 최상위권을 보였

다. 특히 GRDP(지역내총생산) 기

준 82.4%로 위험수위 를 보이며 지

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

매우 높다.

23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

한 최근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 수

신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에 따르면

제주지역의 가계대출 동향은 대출

규제 등의 제약으로 증가세는 둔화

됐지만 높은 가계빚과 연체율 상승

속도 등을 감안하면 금융 상태는 불

안하다.

지난해 말 제주지역 예금취급기관

의 가계대출 잔액은 16조4000억원으

로 전년말 대비 8000억원(5.2%) 늘

었다. 특히 GRDP 대비 가계대출은

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가구당

가계대출 규모도 전국대비 높다.

지난해 도내 가구당 가계대출 규모

는 6406만원으로 전국평균 5288만원

을 상회했다. 수도권(6500만원 상당)

과 유사한 수준으로 소득 규모는 작

고 이에 비해 대출은 많아 빚에 따른

이자 부담이 컸다. 최근 4년간 가계대

출의 흐름도 주택담보대출은 연간

1800만원에서 2000만원 선을 유지했

지만 경영이나 생활비 등에 소요되는

기타대출은 2016년 3300만원에서 지

난해 440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.

지난해 기업대출도 부동산과 도소

매업을 중심으로 13조1000억원을 기

록했다. 1년 사이에 1조4000억원

(12.1%) 늘었다.

또다른 문제는 대출에 따른 연체

율 상승이다. 지난해 제주지역 예금

은행 원화대출금의 연체율은 0.29%

로 1년 전의 0.23%에 견줘 소폭 상

승했다.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연체

율이 모두 전년대비 0.06%p 올랐다.

코로나19 확산으로 관광산업 부진이

장기활 될 경우, 제주지역 연체율은

한층 높아질 수 있다.

한국은행 제주본부 관계자는 부

동산 경기 둔화, 대출규제 강화 등으

로 지난해 제주지역 가계대출 증가

율은 둔화추세를 지속하며 전국 수

준에 근접했다 며 그러나 높은 가계

대출 수준, 연체율 상승 속도 등을

감안할 때 금융 불안요인이 실물부

문을 저해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

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.

백금탁기자 haru@ihalla.com

제주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는 도

내 중소기업의 특허, 디자인, 상표

등 지식재산 권리화 및 활용을 지원

하는 수혜기업을 모집하고 있다고

23일 밝혔다.

신청은 제주지역 중소기업을 대상

으로 이뤄진다. 국내 외 지식재산

권리화 비용지원 은 신청 접수일 기

준 미출원 지식재산권이며, 특허기

술사업화(시제품제작)지원 은 공고

일 현재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의

해 등록된 발명이나 고안 등이다.

신청은 제주지식재산센터 홈페이

지(www.ripc.org/jeju/)에서 신청

서류를 내려 받아 방문 및 우편, 이

메일로 접수하면 된다. 백금탁기자

제주농협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,

농산물 가격지지를 비롯해 소비촉진

운동 전개, 농업인 금융지원 확대,

농촌지역 특별 방역활동 등을 중점

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.

제주농협은 제주도와 협력해 제

주행복 만감 2.22 페스티벌 프로모

션을 한달(2.13~3.13)간 전개, 한라

봉과 천혜향 등 4100t의 판매실적을

올리며 만감류의 가격지지에 나섰다.

그 결과 한라봉은 ㎏당 2500원에서

3000원으로, 천혜향은 3500원에서

4500원으로 가격대를 끌어올렸다.

제주농협은 코로나19로 졸업식과

입학식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어려움을

겪고 있는 도내 화훼농가 지원에 나서

현재까지 약 8만8000송이를 구입 판

매했다. 또한 최근(2.17~3.3) 도내 농

축협 하나로마트에서 돼지고기 소비촉

진 할인행사(38~42%)를 통해 16.6t을

판매, 양돈농가에 도움을 줬다.

제주농협은 농산물 소비촉진 이외

에도 판로 다변화를 위해 홈쇼핑을

포함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 확대 및

수출(국) 다변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

이고 있다.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관

련, 온라인 및 홈쇼핑 업체에 대한 마

케팅을 강화해 지난 한달간 감귤류

등 제주농산물 634t의 판매를 지원했

다. 판로 다변화를 통해 미국(만감류

75t), 홍콩(세척무 감자 당근 만감

류 20t), 베트남(월동무 20t)에 제주

농산물 수출도 성사시켰다.

이와 함께 제주농협은 제주도와 협

력해 총사업비 85억원을 투입, 마늘

(36억원)과 월동무(49억원) 등 올해

산 밭작물에 대한 사전 면적조절을 통

한 과잉생산 방지 및 가격 안정화 도

모에 나서고 있다. 또 잇단 개학 연기

에 따른 친환경농가의 학교급식 판로

지원을 위해 제주도와 연계해 농협 임

직원을 대상으로 3월중 친환경꾸러미

구입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.

농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

원도 확대한다. 제주도와 제주농협은

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농어촌진흥기

금 대출금에 대한 수요자 금리를 0.2

%p 인하했고,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

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 2000억원도

적극 지원하고 있다. 코로나19 피해

업체에 대한 대출금리 우대 및 기존대

출 상환(이자) 유예, 연체이자 감면

등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.

제주농협은 제주도의 예방정책에

적극 협력하고 농촌지역 방역활동도

강화하고 있다. 최근 범제주농협 공

동방역단 을 출범시켜 농협 관련 시

설은 물론 도내 오일장과 학교 등 현

장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대대적

인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.

제주농협은 농업인과 취약계층을

위해 마스크 5만5000장, 손소독제

500여개를 무상 지원했고 공적 마스

크 판매에도 앞장서고 있다. 백금탁기자

(주)한라산소주가 지난해에 이어 제

주4 3을 기념하는 한라산 동백에디

션 2탄을 출시했다. >>사진

한라산소주는 제주4 3 72주년을

맞아 두번째 동백에디션을 출시해

200만병을 한정 판매하며 이 가운데

1000병 가량을 유족회를 통해 제주

지역 마을별 4 3 위령제 등에 지원할

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.

한라산소주는 역사의 아픔을 기

억하자 는 의미를 담은 지난해 첫 번

째 동백에디션에 이어 올해는 그 아

픔을 위로 하자는 주제로 서로 이해

하고 상생하자는 기원을 담았다.

이번 작품도 제주출신 백유 작가

가 디자인했다. 4 3의 아픈 역사를

위로 로 표현한 한라산21 은 어머

니의 마음처럼 넓게 양팔을 벌려 한

라산을 안고 있는 모습이고, 한라산

17 은 서로 포옹하며 한라산을 안고

있는 모습을 형상화 했다.

한라산소주 현재웅 대표이사는

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소비위축으

로 매출 감소 등 회사 운영이 어렵지

만, 제주를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서

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상권 안정화를

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며

이번 동백에디션도 4 3의 역사적

아픔을 위로하고 상생을 기원하는

마음을 담아 출시했다 고 말했다.

한라산소주는 매년 당기순이익의

30%를 제주지역 사회에 환원하고,

취약계층을 위한 장학금 지급 등 사

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. 또 제

주지역 방역용 알코올 및 마스크 기

부, 단체헌혈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

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

극적으로 나서고 있다. 백금탁기자

2020년 3월 24일 화요일6 경 제

23일
코스피지수 1482.46

-83.69
▼ 코스닥지수 443.76

-23.99
▼ 유가(WTI, 달러) 22.63

-3.28
▼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289.68 1245.32 1EUR 1386.96 1332.84

100 1170.68 1130.42 1CNY 186.35 168.61

무말랭이 말리기 23일 완연한 봄날씨 속에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의 한 영농조합에서 청정 제주 무로 만든 무말랭이 건조 작업이 한창이다.

강희만기자

제주지역 가계대출 전국 최상위 위험수위


